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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콘텐츠 확장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tent Scalability of 

Generation Z Self Phot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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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콘텐츠 확장성이 Z세대의 사용자 인식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연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콘텐츠 확장

의 방향성을 추가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Z세대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근거

를 토대로 조작성, 재미성, 보안성, 가상 공간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각 4가지의 요소별 기능을 바

탕으로 심층 면접법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의 결과 셀프 포토 스튜디오는 Z세대들에게 사진 촬영의 

기능뿐만 아니라 놀이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 자신의 성격과는 

다른 모습을 가상 세계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Z세대 사용자 대부분 가

상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콘텐츠

에서 가상 세계와 연결된 콘텐츠 확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콘텐츠 확장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어 : 셀프 포토 스튜디오, 콘텐츠 확장, 사용자 경험, Z세대, 가상 세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factors by which self-photo studio content scalability affects 

the user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Generation Z, and to further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content 

expans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s a method of the study, operability, fun, security, and virtual 

spatiality could be derived bas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Generation Z, and an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conducted based on each of the four element-specific functions.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the self-photo studio gave Generation Z a space for play as well as a function of 

taking pictures and wanted to show other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real world's own character in the 

process of taking pictures. It was found that most of Generation Z us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virtual 

world, and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the self-photo studio needed to expand the contents connected 

to the virtual world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content 

expansion of self-photo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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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모임이 힘든 상황에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으로 시작해 Z세대들에게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즉석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놀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는 전문 사진작가에게 촬영을 맡기는 과거와는 달리 작은 포토 부스에서 배경

과 프레임을 골라 사용자들이 스스로 셔터를 눌러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2018년 문을 연 엘케이벤쳐스의 ‘인생네컷’이 대표적이며, 4월 13일 기준 인생네컷의 전국 매장은 

376곳에 달하고, APR이 운영하는 ‘포토그레이’는 전국 4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1].

사용자가 직접 즉석 포토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포즈를 개발해 내고 미디어에 등장

하는 연예인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포즈를 개발하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 즉석 포토 

부스는 사람들이 즉석 인화를 할 수 있는 필름 사진과 사진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캐릭터 IP 확장이 일어나는데, 프레임의 캐릭터 장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상의 연예인

들을 등장시키면서 마치 그 공간에 나와 함께 존재하는 듯한 ‘가상 사진’을 인화하거나 데이터화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2]. 코로나19의 이유로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려워진 유통 기업들도 셀프 스

튜디오 기업와 협업해 제품을 활용한 콜라보 프레임을 선보여 Z세대를 타겟으로 정한 마케팅 또

한 트렌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3].

본 연구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주 사용자 Z세대가 셀프 포토 스튜디오 콘텐츠 확장성에 대한 

인식과 사용 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나아가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콘텐츠 확장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사용률이 가장 높은 Z세대를 인터뷰 대상자로 항목별 인터

뷰를 통해 심층 면접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특징과 콘텐츠 

확장 사례를 분석하고, 두 번째 심층 면접법을 통한 항목별 사용자 경험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셀프 포토 스튜디오 콘텐츠 확장성에 대한 추가 서비스와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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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Z세대 정의 및 특징

Z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

로, 밀레니얼 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 집단이다 [4].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으로도 불리며 2000년

대 초반 정보기술 붐과 함께 유년 시절부터 인터넷 등의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답게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개

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패턴을 보이고, Z세대의 

평균 집중 시간은 8초로 짧아지며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 더욱 이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소

화할 수 있으며 두뇌 인지를 해야 하는 문제에 능하다. 또 인종, 성별,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와 

민족성에 대해 가장 편견이 없는 세대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또 Z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한 가지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고착시키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로 실험하고 

자신만의 존재를 만들어 내어 더 개인적인 독자성을 형성한다 [7]. 현대의 Z세대는 동영상 콘텐츠

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누구나 스토리, 콘텐츠를 생산 또는 소비하는 크레이터 세대

로 변화되었다 [8]. 이러한 Z세대의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K-POP 시장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며 대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특히 자아실현이나 꿈,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Z세대의 흐름 속에서 아

티스트 역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9].

2.2 셀프 포토 스튜디오 특징 및 변화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비대면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매장에

서 무인화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 또한 무인화 매장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셀프 포토 스튜디오는 4컷으로 구성된 필름 인화지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

이며, 무인 기계를 조작하여 인쇄 장수를 선택하고 결제한 후 촬영이 시작되면 각종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은 후 원하는 사진과 프레임을 직접 골라 인쇄 버튼을 누르면 기계에서 사진이 인화되어 

출력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10]. 현재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생기기 이전에도 다양한 포토 부스

들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로 스티커 사진기가 있다. 스티커 사진기는 1997년 일본에서 자판기가 수

입돼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었다 [11]. 자판기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화면을 통해 다양

한 꾸밈 요소들을 사용해 화면을 꾸미면 일반 스티커 용지에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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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스티커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인쇄 채도가 바래지거나 밀려서 지워지며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12]. 스티커 사진 이외에도 우리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 즉석 증명 사진기도 있었는데, 급하게 증명사진이 필요한 경우나 여권 사진과 이력서 등에 

필요한 사진을 빠르게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되었다. 원하는 증명사진의 크기나 컷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출력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장점이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2.3 셀프 포토 스튜디오 콘텐츠 확장성 사례연구

2.3.1 브랜드 ‘인생네컷’ 콘텐츠 확장 사례

인생네컷은 2017년 첫선을 보인 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20여 개 매장 1,000여 개의 키오스

크에서 운영 중이다 [13]. 인생네컷은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프

레임 제작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그중 한 가지로 K-POP 보이그룹 NCT Dream과의 협업을 통해 

정규 2집 리패키지 ‘Beatbox’ 콘셉트 이미지와 멤버가 직접 쓴 손 글씨와 함께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협업 프레임을 출시해 일반 고객과 아이돌 팬덤의 니즈를 동시에 잡아, 엔터테인먼트 콘텐

츠 확장을 하였다 [14]. 또 인생네컷은 K-POP 미디어 1THEK와 협업하여 미디어 네 컷 라이브와 

아티스트 위드 프레임을 통해 촬영 시 한정판 프레임으로 멤버와 함께 찍은 것 같은 사진을 연출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였다 [15]. 인생네컷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협업 콘텐츠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인생네컷과 미디어 1THEK 협업 콘텐츠

[Fig. 1] The Brand ‘Life 4 Cuts’ collaaboration content with 1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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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브랜드 ‘포토매틱’ 콘텐츠 확장 사례

포토매틱은 ‘Take Your Memory’의 의미로 다양한 포토 부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브랜드이다. 포

토그래퍼가 없는 사진관이라는 콘셉트의 포토매틱은 옛 문화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색다른 공

간으로 많은 인플루언서가 찾아오게 되며 Z세대들에게도 인정받는 공간이 되었다 [16]. 포토매틱은 

포토매틱 샵을 통해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웨스 앤더슨 팝업 공간과 프레

임을 제작하여 ‘우연히 웨스 앤더슨’ 전시회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17]. 우연히 

웨스 앤더슨과 포토매틱의 협업 콘텐츠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또한, 뮤지컬 킹키부츠와 협업을 

통해 킹키부츠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메시지와 포토매틱의 협업 프레임 이벤

트를 통해 뮤지컬 작품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선보였다 [18].

[그림 2] 포토매틱과 ‘우연히 웨스 앤더슨’ 협업 콘텐츠

[Fig. 2] The brand ‘Photomatic’ collaboration content with ‘Accidentally Wes Anderson’

3.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콘텐츠 확장성이 사용자의 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사용 경험이 가장 많은 세대인 Z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관한 질문들

을 추가로 진행하며 인터뷰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에 심층 면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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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정보와 [표 2]에 참여자에 대한 대략적 정보를 명시하였다.

  [표 1] 셀프 포토 스튜디오 경험 심층 면접 정보

  [Table 1] Self-photo Studio Experience In-Depth Interview Details

구분 내용

조사대상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Z세대 사용자

조사방법 셀프 포토 스튜디오 사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지와 1:1 대면 면접 조사

참여자 수 8명의 참여자

조사기간 2022년 11월 22일 ~ 2022년 11월 29일

  [표 2] 심층 면접 참여자 정보

  [Table 2] User’s Information of In-Depth Interview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참여자 01 여 22 대학생

참여자 02 여 24 직장인

참여자 03 남 21 대학생

참여자 04 여 24 직장인

참여자 05 남 24 대학생

참여자 06 남 24 대학생

참여자 07 남 26 직장인

참여자 08 여 25 대학생

3.2 연구 분석방법 설계

심층 면접의 기능으로 조작성, 재미성, 보안성, 가상공간성 총 4가지의 요소로 구성하고 분석하

였다.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으며 아이돌이나 본인의 롤 모델

과 같은 인물이 추구하는 성향에 따른 브랜드나 상품을 주로 선호하고 본인이 중요시하는 특정 집

단의 움직임에 관심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9]. 위 연구의 근거를 바탕으로 셀프 포토 스튜디

오를 사용하면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작성의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고, Z세대기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재미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재미

성의 요소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Z세대의 특징을 통해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보안성의 요소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가변적으로 변모

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메타버스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해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

다 [20]. 위 연구 결과의 근거를 통해 사용자가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며 가상 세계에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모습과 현실 세계의 자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공간성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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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였다.

3.3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관한 인터뷰 결과

8명의 사용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크게 7가지의 질문의 답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 Z세대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의미를 대부분 사용자의 경우 셀프 포토 스

튜디오를 통해 지인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나 특별한 날을 추억으로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사용자의 경우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방문해 개

인 사진을 찍으며 1년 동안 자신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다고 답변해 주었다. 

이렇게 Z세대에게는 추억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사

진을 촬영하는 의미가 있다.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만족감의 질문에서는 남이 자신을 보는 시점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담을 수 있는 만족감, 또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변해 주었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Z세대에게 호평받는 이유에서는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부

담이 없는 금액과 예약을 따로 하지 않으며 쉽고 간편하게 자유로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

었으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 외에 밖에 준비된 공간에서 소품이나 배경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행

위가 공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대부분 사용자의 답변에서는 셀프 포토 스

튜디오가 소셜 미디어 속 유행으로 다가와 다른 사용자들을 따라 해보는 심리가 작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소셜 미디어 업로드를 통해 타

인에게 자신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존감을 향

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변해 주었으며, 자신만의 일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콘텐츠가 확장되어 가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자들의 생각은 최근 아이돌 인

플루언서와 관련된 콘텐츠의 프레임이 출시되면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에게는 또 하나의 굿즈

로 추억할 수 있었으며, 캐릭터의 홍보나 기업의 협업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의 유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반대로 단순히 하나의 일회성 유행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반응 또한 알 수 있었다.

현실 세계 자기 모습과 가상 세계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차이점에 대

해서도 사용자 대부분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의 성격 차이가 크다고 답변해 주었는데, 특히 

가상 세계 속에서 자기 모습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자신만의 취향을 표현하며 현실에서 상상하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현실 세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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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타인에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모습이지만, 소셜 미디어 속 가상 세계의 자신의 이미지는 

내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

났다.

앞으로의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의 방향성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단

순히 배경과 프레임 변경의 기능이 아닌 과거 스티커 사진기의 기능처럼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기

능과 꾸밈의 요소들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진의 기능에서 진화된 영

상 콘텐츠의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용자들 대부분 가상 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게임 관련된 콘텐츠와 함께 가상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

츠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3.4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관한 사용자 경험 조사

심층 면접을 위한 사용자 경험을 가상 공간성, 조작성, 보안성, 재미성 4가지의 기능으로 측정해 

본 결과 재미성 > 가상 공간성 > 조작성 > 보안성의 결과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사용자 경험 만족도 결과는 다음[표 3]과 [그림 3]의 차트로 정리하였

다.

  [표 3] 기능별 사용자 경험도 조사 결과

  [Table 3] Survey Results for Each Function

기능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R)

가상공간성 4.08 0.412 2

조작성 3.98 0.800 3

보안성 3.66 0.886 4

재미성 4.29 0.473 1

[그림 3] 셀프 포토 스튜디오 사용자 경험도 조사 결과 그래프

[Fig. 3] Self Photo Studio User Experience Survey Result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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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공간성의 요인은 4.08의 평균값으로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가

상공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의 질문을 진행하였다. 사용자들 대부분 셀프 스튜디오가 자신

의 정체성이나 취향 가치관을 투영하는 가상공간이며 참여와 공간 확산이 가능한 가상공간이고 나 

자신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면서 다차원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은 자신을 반영하는 가치 있는 행위이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현실 세

계와 다른 나를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Z세대의 

놀이 문화 영역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작성의 요인은 3.98의 평균값으로 프레임 변경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세팅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 포토 스튜디오는 이벤트나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시각적인 요소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인화된 사진 속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사진 저장 

방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타났지만 반대로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사진 촬영 제한 시간이 

부족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보안성의 요인은 3.66의 평균값으로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포토 부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 질문에서는 사용자들 대부분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반응도 있었다.

재미성의 요인은 4.29의 평균값으로 4가지 기능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의 결과가 나타났다. 마음

에 드는 사진이나 배경 또는 소품을 직접 고르며 촬영하는 재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

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망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주변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 공간이나 가상공간에서의 촬영이 즐겁다는 것을 높은 평균값

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콘텐츠 확장성이 Z세대의 사용자 인식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사용성을 향상하고 향후 콘텐츠 확

장의 방향성을 추가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Z세대의 셀프 포토 스튜

디오 영향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용자들 모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자유로운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사진만 촬

영하는 기능이 아닌 셀프 포토 스튜디오는 Z세대들에게 놀이의 공간을 마련해주며 공간의 특수성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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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Z세대들 대부분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

용자들과 함께 추억을 남겨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촬영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격을 간접

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석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Z세대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취향, 가치관을 투영할 수 있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다차원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

났다. 또 현실 세계의 자신과 다른 모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만들어 낸 가상의 

자기 모습은 현실 세계의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의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꾸미거나 표현하는 요소들이 필요로 하며, 사

진 외에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를 추가로 원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통해 

가상 세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가상 세계와 연결된 콘텐츠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를 초석으로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진화된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로 연결하고, 확장하

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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